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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인의 울분 상태를 조사한 재미있는 결과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(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). 울분이라는 
말은 쉽게 말해 답답하고 분함을 뜻하는데, 화병 혹은 울화병과 비슷한 말이다. 

•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상후 울분장애 측정 도구를 통해 5점 척도(0: 전혀 없음 ~ 4: 아주 많이 있음)로 
답하게 한 결과, 국내 성인의 울분 수준은 2025년 기준 ‘중간 수준 울분’(1.6~2.5점) 42%, ‘심각한 울분’(2.5점 이
상) 13%로 국민 절반 이상(55%)이 ‘장기적 울분 상태’(1.6점 이상)인 것으로 조사됐다. 이와 같은 장기적 울분 상
태는 2024년 49%에서 2025년 55%로 1년사이 6%p 높아진 수치이다.

[한국인의 울분(화병) 실태] 
한국 성인 55%, 만성적 울분(답답+분함) 상태!

[그림] 국내 성인 울분 수준* (%)

※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도자료,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, 2024.05.06.(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, 웹 조사,  
             2025.04.15.~04.21.) 
*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 도구 한국어판 도구로 측정했음. 
  지난 1년 동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대하여 총 19개 사안을 제시하고 5점 리커트 척도(0~4점)로 응답함.

• ‘심각한 울분’ 비율은 연령과 소득 수준별 차이를 보였는데,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7%, 16%로 가장 높았고, 월 
소득 200만 원 이하가 21%로 1,0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 5%와 큰 차이를 보였다.
[그림] 연령별/월 소득 수준별 ‘심한 울분’(2.5점 이상) 비율 (%)

30~40대·저소득층에서 ‘심한 울분’ 비율 더 높다!

※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도자료,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, 2024.05.06.(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, 웹 조사,  
             2025.04.15.~04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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